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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180년 전의 제주, 추사와 세한도를 떠 올리며

양 상 철

융합서예술가 문화칼럼니스트

얼마 전 추사 김정희(1786~1856)

의 대표작 세한도(歲寒圖,국보 180

호)가 올 1월 국립중앙박물관에 기

증됐다 는 보도가 있었다. 세한도는

통역관으로 중국을 다녀오면서 경

세문편(經世文編) 이란 책을 구해

보내 준 제자 이상적(李尙迪)에게

추사가 그려준 그림이다. 세한(歲

寒) 이란 논어(論語) 자한(子罕)편

추운 계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

나무가 푸르게 남아 있음을 안다(歲

寒然後 知松柏之後凋) 에서 나온 말

이다.

세한도 소장사(所藏史) 중에는 서

예가 소전 손재형(孫在馨,1903~

1981)이 현해탄을 건너가, 일본인

추사 연구가 후지쓰카 지카시(藤塚

隣,1879~1948)로부터 세한도를 가

져온 일화가 유명하다.

소전이 끈질기게 두 달간 아침마

다 문안하여 팔 것을 요구하자, 그

대 나라의 것이고, 그대가 나보다 이

작품을 더 사랑하니 가져가라 며 대

가없이 세한도를 건넨 이 이야기는

지금도 감동을 준다.

세한도는 농묵(濃墨) 묻힌 운필로

단순하고 거칠게 그려져, 감상의 안

내 없이는 보기가 수월치 않다. 그림

좌우에 여백을 두고 가운데 작은 집

한 채, 그리고 (추사인 듯한) 늙은

소나무 한 그루와 잣나무 세 그루가

쓸쓸하기 그지없다. 그림도 그림이려

니와 권세와 세력가에 좇지 않고, 귀

양살이에 보잘 것 없어진 추사를 찾

은 이상적의 의리를 사마천과 공자

의 말로 인용한 발문 또한 압권이다.

사마천(司馬遷)이, 권세나 이익

때문에 사귄 경우에는 권세나 이익

이 바닥나면 그 교제가 멀어지는 법

이다 하였다. 그대 역시 세속의 거센

풍조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이다.

그런데 어찌 그대는 권세가와 재력

가를 붙좇는 세속의 도도한 풍조로

부터 초연히 벗어나, 권세나 재력을

잣대로 삼아 나를 대하지 않는단 말

인가? 사마천의 말이 틀렸는가?

추사 김정희가 1840년 9월 제주에

유배됐으니, 올해가 180년이 되는

해이다. 추사가 제주 땅을 밟았을

때, 지천에 버려진 수선화를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하여 자연 으로부터

자기연민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지치고 병든 몸과 견디기 힘든 고독

감 속에서 엄동(嚴冬)이 된 이후에

도 소나무 잣나무 같이 변함없는 이

상적의 의리를 보며, 인간 으로부터

의 희망도 느꼈을 것이다. 이렇듯

처절한 제주유배 생활을 승화시켜

이룬 추사의 예술은 조선 말기 이후

우리나라 문예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오래전 제주를 방문한 지인과 추

사적거지와 대정향교, 추사가 다녔

을 단산 주변을 거닐면서, 단산 기

슭에 세한도를 실물로 재현한다면,

참 좋은 교육장이 될 것 같다 는 얘

기를 나눈 적 있다.

요즘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고

살다보니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다.

나와 너로 갈려 사회 분위기가 뒤숭

숭하고, 의분(義憤)은 시들어 자기주

장만 옳다고 한다. 권세에 기대어 보

신하고 이익을 챙기는 세력들이 횡횡

한 건 옛날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단산 앞길을 거니며 이상적의 시

들지 않은 세한의 지조와 절의 를 다

시 한 번 떠올려 본다.

열린마당

제인 포스터

NLCS Jeju마케팅&커뮤니케이션디렉터

불확실성 속에 더욱 두드러지는 우수성

눈이 휘둥그레지는 입시결과를 소개

하는 것은 NLCS Jeju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 돼버렸다. 2011년 개교

이래, 매년 전년도의 우수한 성과를

능가하며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특히 2020년 졸업생들은 신종 코

로나19로 전례 없던 상황 속에서 어

려움을 극복하고 더 찬란하게 꽃을

피웠기에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휴교를 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시험마저

취소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내적 강인함과 선생님들의

꾸준한 헌신이 또 다른 우수한 결과

를 이뤄냈다.

지난 여름에 발표된 IB 디플로마

결과에서도 NLCS Jeju는 또 한 번

기록을 갱신했다.

IB 디플로마는 45점 만점으로 올

해 세계 평균은 31점이다. NLCS

Jeju 응시 학생 전원이 디플로마를

수여 받았고 평균 점수는 39점으

로, 51%가 40점 이상을 취득했다.

45점 만점을 취득한 학생도 3명이

나 된다.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입학하게

될 대학에 대한 결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다. 졸업생들은 스탠포드, 코넬,

브라운 대학교 등 미국 소재 대학교

와 캠브리지, 옥스퍼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정경대와 UCL등 영

국 소재 대학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홍콩, 호주 등 전 세

계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

대, 연세대 등 국내 유수 대학들도

포함된다.

학생의 열정과 진로가 어디든 상

관없이 학생들 옆에는 최상의 교사

진, 대학 진로 상담교사, 멘토 교사

들로 구성된 어벤져스 팀이 학생들

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지도

할 것이다.

미래의 글로벌 리더! NLCS Jeju

2020년 졸업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

원한다.

박 민 혁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생활 속 부패와 청렴

우리 속담 중에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다. 가늘게

내리는 비는 인식하지 못하게 조금

씩 젖어 들기 때문에 옷이 젖는 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다. 즉 사소한

것으로 생각해 신경 쓰지 않으면 무

시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아직 나는 새내기 공무원이지만,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부패

의 유혹을 맞이하리라 생각한다. 공

직생활을 하면서 지인의 작은 부탁이

나, 동료 직원의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소

한 것이라도 청렴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부패이고, 작고 사소한 부

패든 큰 부패든 똑같은 부패라고 생

각한다. 생활 속에서 관례처럼 굳어

진 사소한 부패를 별거 아닌 일로 치

부해 가랑비처럼 맞게 된다면 인식하

지 못하는 사이에 부패한 공무원으로

변하게 된다. 가랑비처럼 스며드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청렴

의 가치를 가슴 속에 품고 공직생활

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청렴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중요

시돼온 청렴 안에는 친절, 공정, 적극

행정 등 여러 가치들이 포함돼 있다.

공직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청렴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소

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공직생활을

접해보면서 청렴은 공직자의 전화예

절, 민원인 응대, 동료 직원들에게 하

는 말투 등 기본적인 태도에서 나온

다는 것을 느꼈다.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

속 기본적인 태도들이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친절한 말투,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공정한 집행 등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태도를 통해 우리 모두 부패

의 가랑비에 젖지 않고 청렴한 공무

원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0일 목요일 음 7월 23일 (조금)

기상정보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제 주

성 산

고 산

서귀포

30%

30%

30%

30%

30%

30%

30%

30%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

낮 동안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 기온은 21~22℃, 낮 최고 기

온은 26~27℃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0m로 전망된다.

해뜸 06:14

해짐 18:47

달뜸 23:30

달짐 13:13

물때
만조 02:28

17:04

간조 09:47

23:07

주간예보 <문의☎국번없이131>

내일 흐리고 비 23/27℃

모레 구름 많음 22/28℃

생활 안전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위험

자외선지수

보통

목요담론

월드뉴스

유방암 종양에서 분리되는 CTCs 이미지.

처음 생긴 원발암에서 일부 암세포

가 전이하면 치료가 훨씬 더 어려워

진다. 암세포가 포도송이처럼 뭉친

이 암세포 무리, 일명 순환 종양 세

포 클러스터(CTCs) 는 전이암의

씨앗과 같다.

원발암의 산소 결핍이 CTCs의 분

리와 전이암 생성에 결정적 작용을

한다는 걸 스위스 바젤대 연구진이

밝혀냈다. 이 대학의 니콜라 아체토

생체의학 교수팀은 8일(현지시간)

관련 논문을 저널 셀 리포츠(Cell

Reports) 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유방암이 생긴 생쥐 모

델에 실험해 종양의 부위에 따라 산

소 공급량이 다르다는 걸 알아냈다.

신생 혈관이 적은 부위의 암세포

는 예외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였

다. 종양에서 떨어진 CTCs는 비슷

한 정도로 산소 결핍에 시달린 것들

이었다. 산소 결핍에 내몰린 CTCs

는 전이암을 더 빨리 만들고 생쥐의

수명을 더 짧게 줄였다.

아체토 교수는 협소한 공간에 너

무 많은 사람이 들어차면, 누군가 신

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실제로 혈관 신생 촉진

치료법 을 쓰면 전이암 차단에 효과

가 있는지 확인했다. 유방암 생쥐 모

델에 적용해 봤더니 예상대로 CTCs

수가 줄고 암세포 전이도 덜 생겼다.

연구팀은 각각의 암 환자에 따른

임상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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